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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공현 대축일”

 1. 의의 : 공현이란 ‘나타남 혹은 나타내어 보여줌’ 등의 의미를 갖는 말이다. 그래서 주님 공현 대축
일은 아기 예수가 세 명의 동방 박사(파스칼, 멜키오르, 발타사르)에 의해, 자신이 메시아임이 드러나게 
된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세상에 오셨으며 인간이 되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온 세상에 알리게 된 것을 기념한다.
2. 축일 : 이 축일은 3세기경 동방 교회에서 시작되었는데, 이때는 가나 혼인 잔치의 첫 기적과 요르단 
강에서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신성을 드러낸 사건도 함께 기념하였다. 그 후 4세기경에는 서방 교
회에 전해져 동방 박사의 조배만을 기념하게 되었다.
 그리고 축일은 1월 6일로 정했으나, 의무적 대축일로 지내지 않는 지역에서는 1월 2일과 8일 사이의 
주일로 축일을 지낸다. 세 명의 박사(현인 혹은 왕)는 별에 의하여 아기 예수(유다인의 왕)가 탄생한 
곳으로 인도되었다(마태 2, 7-8). 그리고 이들은 황금, 유향,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그런데 황금은 그
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왕이심을, 유향은 한 분이신 하느님을, 몰약은 참사람이심을 상징한다.
이 축일은 전례상 성탄과 같은 대축일이다. 성탄은 그리스도께서 유다 민족에게 자신의 강생을 보여주
었으나, 공현은 세상 끝까지 약속된 구세주이심을 보여주었다. 모든 동방 교회에서는 4세기까지는 성탄 
축일도 이날에 지낼 정도로 대단히 장엄하게 거행되었다. 그리고 세례와 관련하여 물을 축성하고 이날
에 예식을 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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